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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을공동체정책,  사회적경제,  도시
재생, 청년, 50+, 마을교육공동체 등



마을공동체 정책

- 넛지(Nudge)전략

-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

- 3인 이상의 이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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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적 소통의 감각

“차이의 인정과 공존”

→ (풀뿌리) 민주주의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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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활의 혜택→ 문제해결력

- 문제해결 장애→①권한②칸막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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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권한은 왜 안 넘겨줄까? 

- 법적 근거

- 인사권자의 명령(우선순위)

→ 결국, 정치의 문제

- 성공사례

→ ‘칸막이’로 봉쇄





② 칸막이의 부작용

- 편중과 소외

- 중복과 낭비

- 행정피로도와 무능

- 시민동원과 소비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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칸막이는 해결 가능한가?

- 행정의 본질은 칸막이

- 현장의 본질은 융합

- 행정-현장, 충돌은 불가피

- 문제는 주도권,

“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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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치의 출구, 자치

○포스트 코로나

- 비대면(untact) 

→ 안전/안심대면(localtact)

→ 커뮤니티 기반의 신뢰관계망

○기후위기와 재난사회

- New Normal의 키워드→ 로컬


